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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은 우드사이드 자료에 더해 
자체 탐사자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임
- 우드사이드 철수 배경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 가능 -

<보도 주요내용>

  JTBC는 10.1일 보도를 통해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한 거라고 해명해 왔는데, 2년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정부가 명확히 

알고도 다른 이유를 댔다고 보도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우드사이드는 ΄19.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하여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하였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3.1월 철수하였음. 동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음.

  우드사이드는 ΄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다만, 탐사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하였다고 하여 그 지역이 유망

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함.

  석유공사는 그간 누적된 동해 탐사자료 및 우드사이드가 축적한 자료뿐 아니라 

이후 자체적으로 추가한 탐사자료까지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자료해석을 진행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임.

  석유공사가 로펌에 보낸 법률자문의뢰서에 포함된 내용은 우드사이드가 

철수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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